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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소식

LA총영사관, 차량 내 물품 절도 피해 주의 당부

야외시장 ‘풀러턴 마켓’, 매주 목요일 개장
싱싱한 과일과 채소 판매, 생생한 음악 공연도

LA시의원 12지구 
존 리 후보, 

1위로 결선 진출
LA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이 차량 내 물품 절도 피

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였다.

LA총영사관이 4일 총영사관 홈페이지, 트위터 및 페

이스북에 올린 안전공지에 따르면, ① 한국인 김 모 씨

는 지난달 31일(금) LA 다운타운의 공영주차장에 렌트

카를 세워두었다가 여권 및 소지품을 도난당하였고, ② 

신 모 씨는 지난 1일(토) LA 비벌리힐즈의 도로변에 렌

트카를 주차해두었다가 여권 및 소지품을 도난당하였

으며, ③ 천 모 씨는 지난 1일(토) 라스베가스의 공영주

차장에 렌트카를 두었다가 가방과 귀중품을 도난당하

였고, ④ 안 모 씨는 지난1일(토) 피닉스의 아파트(임시숙

소) 주차장에 렌트카를 세워 두었다가 노트북컴퓨터와 

여권 등을 도난당하였다. 앞의 세 건은 렌트카의 유리창

을 깨고 차 안에 있던 물건들을 훔쳤고, ④의 경우는 차 

문을 따고 물건들을 훔쳤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최근에 한국인들이 위에서 언급

한 LA 다운타운, 비벌리힐즈, 라스베가스 외에도 ● LA 

유명 야외시장인‘풀러턴 마켓’(Fullerton Market)이 

매주 목요일 풀러턴 다운타운 플라자(125 E. Wilshire 

Avenue Fullerton, CA 92832) 주변에서 문을 열고 있다.

개장 시간은 오후 4시부터 8시 30분까지이며 오는 10

월 24일까지 각종 과일과 채소, 공예품 등을 판매한다. 

오후 6시 30분부터 폐장 시간까지 중앙무대에서는 다

양한 장르의 음악 공연도 펼쳐진다. 

또 바운스 하우스, 트랙 없는 트레인, 카니발 게임, 풍

지난 4일 실시된 

LA시의원 12지구 

보궐선거에서 한인 

존 리 후보(사진)가 

결선에 진출했다.

5일 LA 카운티 

선거관리국에 따르

면 존 리 후보는 6

천 195표(19.17%)를 얻어 전체 15명의 후보

들 가운데 1위로 결선에 올랐다. 2위는 6천 

145표(19.01%)의 로레인 런퀴스트 후보이다. 

이날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

아 1, 2위를 차지한 두 후보는 오는 8월 13

일 결선투표를 통해 최종 당선자가 가려진다.

존 리 후보가 1위로 결선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

가 큰 몫을 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결선투

표는 15명의 후보가 난립했던 지난 4일 선거

와 달리 비한인들의 표심이 런퀴스트 후보에

게 집중될 수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12지구 전체 유권자는 16만 8,000여 명이

며 이 가운데 한인은 4,900여 명 정도로 추

산된다.

1위로 결선에 오른 존 리 후보는“50표 차 

리드는 한인 유권자들이 만들어준 것”이라

며 한인들에게 감사를 전하고“최종 승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

했다.

시타델 아울렛 주차장 ● 팜스프링스 데저트힐 아울렛 

주차장 ● LA카운티미술관(LACMA) 앞 도로변 ● LA 

그로브몰 주차장 ● 한인타운 내 도로변 및 건물 내 주

차장 등에서 차량 내 물품절도 피해를 입었으며, 총영사

관에 신고되지 않은 피해까지 생각하면 한국인의 피해

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차를 세워두고 관광이나 쇼핑을 할 때 차 안에 

귀중품이나 여권 등을 두지 말아야 하며, 부득이할 경

우 별도의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트렁크에 보관하는 것

이 좋다. 건물 내 주차장에 주차하더라도 물품을 도난당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만약 절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911에 신고하거나 

인근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경찰신고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원하거나, 여권까지 도난당하여 (귀

국용 항공기 탑승을 위한) 여행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

우 LA총영사관 24시간 긴급전화(213-700-1147)로 연

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선아트 등 아동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도 진행된다. 

입장료는 없으며 주차는 윌셔 애비뉴, 채프맨 애비뉴, 

레몬 스트리 등에 무료 노상 주차, 포모나와 샌타페 애

비뉴에 있는 교통센터(Transportation Center)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문의: (714) 738-6545


